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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추진과 고용이 성장 견인 — ESCAP                                                             

August 27, 2024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The Philippine economy is likely to 
grow by 6-7% this year.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필리핀 경제 성장은 올해 인프라 투자, 강한 고용, 그리고                   

개선된 국내 수요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밝혔습니다. 

 

"앞으로 2024년의 경제 성장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와 더            

강한 고용에 의해 계속해서 지원될 것입니다,"라고 함자 알리              

말릭 ESCAP의 거시경제정책 및 개발 금융 부서장은                                        

비즈니스월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6월 실업률은 3.1%로 하락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건설 부문에서의 채용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업률은 1년 전의 4.6%에서 평균 3.9%로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인프라 지출은 연간 20.6% 증가하여 6,118억 페소에 달했습니다. 마르코스 정부는 2028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인프라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말릭 씨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최근 금리 인하가 국내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의 정책 금리 인하도 국내 수요에 일부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8월 15일 정책 금리를 6.5%에서 6.25%로 25bp 인하했습니다. 이는 17년 만의 최고치에서의 인하입니다. 

 

높은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은 2분기 국내 수요에 “약간의 압박”을 가했다고 말릭 씨는 말했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평균 3.7%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2분기 국가 지출이 둔화된 가계 소비를 상쇄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6.3% 성장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2분기에 4.6% 증가했으며, 이는 1년 전의 5.5%에서 둔화된 수치입니다. 

말릭 씨는 세계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과 같은 필리핀 성장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는 예상보다 약한 세계 경제 성장, 이는 필리핀의 대외 수요와 송금 유입에 영향을 미쳐 가계 소비와 자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식품, 교통, 전기 비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정학적 갈등은 세계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SCAP는 4월 업데이트에서 2024년 필리핀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SCAP는 필리핀의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을 6.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의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 것입니다. 

 

ESCAP는 11월에 거시경제 가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ont.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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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낙관론’  

한편, 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단기 경제 전망이 "신중한 낙관론"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ESCAP는 지난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분기 경제 업데이트에서 주요 경제국에서 유리한 발전이 있을 경우 하반기에 안정적인 경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경제의 '소프트 랜딩'이 실현되고 시장 기대에 따라 정책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강력한 대외 수요와 국제 금융 여건              

완화의 결합 효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더욱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ESCAP는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H. 파월은 금요일에 9월부터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내수 수요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과 "녹색" 부문의 성장, 그리고 재정 및 통화 정책 개입이 이 지역의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ESCAP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무역에 "추가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보복성 무역 전쟁은 수출, 고용 및 노동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가치 사슬에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라고 ESCAP는 말했습니다. 
 

ESCAP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팔라우, 그리고 부탄의 관광 회복이 고용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국의 느린 경제 성장, 높은 생활비, 변동성 있는 유가,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이 여전히 이 부문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8/27/616137/infrastructure-push-employment-to-drive-growth-escap/ 

SEC, 제안된 수수료 인상을 위한 합리적인 전환 검토                                                                                          

August 27, 2024|  Richmond Mercurio  | The Philippine Star 

SEC commissioner McJill Bryant 
Fernandez said the Anti-Red Tape 
Authority (ARTA) has cleared the 
proposed increase in registration 
and filing fees.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즈니스 그룹들이 반대하는 요금 및 수수료 인상안의 실행에                    

있어 합리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SEC 위원 맥질 브라이언트 페르난데스는 반부패청(ARTA)이 등록 및 제출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ARTA의 이의 제기를 받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우리 권한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제안된 요금 및 수수료 인상의 실행이 SEC의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승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규제 영향 평가서를 제출한 후 ARTA로부터도  

“하지만 어떤 경고음을 울릴 필요는 없으며, 패닉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기업이나 산업에 합리적인                  

전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인상이 시행되기 전에 합리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의 감정에 대해                  

매우 신중했으며,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전환이 보장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8월, SEC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제안, 입력을 받기 위해 수정된 요금 및 수수료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요금 인상안은 10월 필리핀 상공회의소와 필리핀 경영자협회 등 일부 주요 비즈니스 그룹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Cont. page 3]  

인프라 추진과 고용이 성장 견인 — ESCAP                                                             

[Cont. from page 1]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측에서는 고위층의 승인을 모두 완료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페르난데스는 말했습니다.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5259/richmond-merc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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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SEC는 비즈니스 그룹들과 만나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비즈니스 그룹들이 요구한 사항 중 하나는 ARTA의 규제 영향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ARTA의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에 도달하게 되면 확실히 다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페르난데스는 말했습니다. 
 

SEC는 이전에 제안된 수정된 요금 및 수수료 일정이 철저하고 신중한 연구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8/27/2380718/sec-eyes-reasonable-transition-proposed-higher-fees 

PEZA, 제조 도구 산업 강화 계획                                                                                                       

August 26, 2024|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다이 및 금형 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및 수출 제조업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간의 꾸준한 성장은 필리핀을 고품질 다이와 금형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제 시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PEZA 총재 테레소 오. 판가가 말했습니다. 

투자 촉진 기관은 필리핀 다이 및 금형 협회(PDMA)와의 협력을 목표로 하며, PEZA는 "경제구역 가치 사슬에 더 많은 지역 공정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MSME)을 통합하고 다이 및 금형 산업을 확장하여 국가 산업화 속도를 높이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더 많은 전략 산업과 생산성              

향상 투자를 에코존에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판가는 필리핀의 경제구역 내 위치한 반도체-전자, 자동차 및 항공우주 분야의 기업들이 지역 다이 및 금형 공급자들을 경제구역 가치 사슬에             

통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PEZA는 4,404개의 등록된 사업체(RBE)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출 지향적이며 EMS-SMS와 자동차 분야가 주요 제품 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이 및 금형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4년 5월 현재 PEZA가 다이 및 금형 부문에 180개의 프로젝트를 등록하였고, 이들 프로젝트는 

193억 4천만 페소의 투자를 유치하고 40,996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가는 이러한 기본 자재가 생산 규모의 제조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플라스틱과 금속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대규모 산업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완제품 생산 및 다양한 산업 응용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판가는 다이 및 금형 산업이 "제조업, 중소기업 개발 및 산업화의 중추"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 및 금형의 설계와 제조는 전체 생산            

체인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로 평가되며, 거의 모든 대량 생산 부품이 다이와 금형을 사용하는 공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판가는 PEZA가 다이 및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해 온 파트너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PEZA는 DOST-MIRDC, 무역산업부(DTI), 투자위원회(BOI), TESDA 및 PDMA와 협력하여 카비테 경제구역에 금형 및 다이 기술 지원 센터(MTSC)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판가는 이 센터가 수천 명의 필리핀 노동자에게 CNC 가공, 정밀 공구, 금형 설계 및 다양한 다이와 금형 생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금속, 플라스틱 및 공학 분야를 성장시키고, 이는 하위 제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및 수출 핵심 제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PEZA 총재가 강조했습니다. 

 

DTI, 대통령 투자 및 경제 업무 특별 보좌관실(Osapiea) 및 기타 파트너 기관 및 산업과 함께 PEZA는 특히 자동차, 항공우주 및 전자 분야의                     

부품 및 구성 요소 생산에서 국가의 공구 및 다이 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26/peza-to-beef-up-manufacturing-tools-industry/ 

SEC, 제안된 수수료 인상을 위한 합리적인 전환 검토                                                                                          

[Cont. from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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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장 여전히 제약 — 도이치                                                                         

August 26, 2024 | Chino S. Leyco| Manila Bulletin 

독일의 금융 서비스 대기업 도이치 은행은 필리핀의 투자 성장이 중앙은행의 제약적인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제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 은행 리서치는 8월 26일 월요일에 발표된 아시아 매크로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주요 정책 금리의 인하가 투자 성장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기까지 약 4분기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필리핀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정부의 목표 범위인 6.0%에서 7.0%보다 느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GDP 성장률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5.8% (2023년: 5.5%)이며, 하지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민간 경제 활동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2025년에는 5.6%로 다소 느린 성장이 예상됩니다,"라고 도이치 은행은 밝혔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며, 이는 거의 4년 만의 첫 금리 인하입니다. 

 

도이치 은행은 2024년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25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러한 시차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8월의 통화정책위원회(MB) 회의에서 지급준비율(RRR)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총재               

[엘리] 레몰로나는 향후 회의에서 실질적인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라고 도이치 은행은 전했습니다. 

 

정책 금리 시차 효과는 금리 변경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이의 지연을 나타내며, 이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출 및 투자 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RRR은 BSP가 은행에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예금의 비율입니다. 

 

지난주 MB 회의 후, 중앙은행 총재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조정된" 전환 계획을 밝혔으며, 완화 사이클이 점진적일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레몰로나는 10월 또는 12월의 정책 회의에서 추가로 2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 내각을 대표하는 재무장관 랄프 렉토는 조기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렉토 장관은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8/26/investment-growth-still-constrained-despite-rate-cuts-deutsche 

필리핀, 잠재적 발전을 낭비할 수 있다며 분석가 경고                                                                                        

August 20, 2024 |  Mariedel Irish U. Catilogo @CatilogoIrish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INQUIRER FILE PHOTO  

‘인구학적 유리 지점’에 있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잠재적 발전은 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 능력에 달려 있다고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아테네오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레오나르도 란조나는 국가 내 빈곤과 영양실조와 같은 문제들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학적 유리 지점’의 개념은 국가가 부양 가족에 비해 노동 연령 인구가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 연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적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노동자의 잠재력의 52%만이 실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란조나에 따르면, 이는 제조업 부문의 약한 비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제조업 부문은 국가의 국내총생산의 18%만을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Cont. page 5] 

https://www.manilatimes.net/author/janine-alexis-miguel
https://business.inquirer.net/byline/mariedel-irish-u-catilogo-catilogoirish
https://www.twitter.com/@inquirerd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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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잠재적 발전을 낭비할 수 있다며 분석가 경고                                                                                        

[Cont. from page 4]  

사람들이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제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교육과 건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 교육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가 직업 시장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디지털 변혁에 따라 기업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 투자의 직접적인 효과는 임금    

하락만을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부 계획  

별도의 인터뷰에서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은 마르코스 행정부의 개발 계획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여기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분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발리사칸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이 해외를 떠나야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품질의 일자리여야 합니다,”라고 발리사칸은 덧붙였습니다. 

 

발리사칸은 또한 서비스 부문이 정보 기술,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및 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번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및 교육 부문도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 분야는 우리의 전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 서비스와 관광은 상호 보완적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농업과 특히 식품 분야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6820/philippines-may-be-wasting-a-potential-progress-says-analyst 

필리핀-캐나다 FTA 목표에는 반도체 및 의류 접근 확대 포함                                                                   
August 26,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REUTERS  

필리핀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의류 및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그리고 물론 의류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최적화하고 싶습니다. 의류 산업을                

지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무역 차관 앨런 B. 겁티가 BusinessWorld와의 우연한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농산물의 경우,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농산물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카카오, 커피, 초콜릿, 그리고 과일 칵테일과 같은 가공 식품이 포함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필리핀의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고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 분야에서는 농산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UAE, 유럽연합, 칠레와의 협정과 함께 추진 중인 협정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또한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을 모색하고 있으며, ASEAN-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ASEAN-중국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및 ASEAN 무역 상품 협정의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Cont. page 6] 

 

https://www.manilatimes.net/author/janine-alexis-mig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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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와 직면해야 할 가능성 있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매핑 또는   

현황 파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그는 “어쩌면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TA에는 새로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칠레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그는 필리핀이 협상의 지속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칠레와 함께 가능한 FTA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물론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칠레와 강력하고 밀접하게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 무역 파트너를               

구축하라는 우리의 지침 중 하나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8/26/616210/phl-canada-fta-goals-include-expanded-chip-garment-access/ 

PHL-Canada FTA goals include expanded chip, garment access                                                                                                       
[Cont. from page 5] 

내년 한국상공회의소 필리핀(KCCP), Inc.의 30주년을 기념하여 KCCP는 2025년 탁상 달력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달력은 모든 KCCP 회원사, 한국 정부 기관, 그리고 필리핀의 외국 및 국내 파트너 조직에 배포됩니다.                                   

KCCP는 1,000부의 달력을 제작하여 올해 마지막 분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광고 자리는 12개 한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KCCP 사무국(8885-7342 / 0917-801-5920, 담당자: Ms. Chi 또는 0915-888-7296, 담당자: Ms. Sang)으로 

문의하시거나 info@kccp.ph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기회] 2025 KCCP 탁상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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